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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 Practices Quarterly 12월호, CEO succession planning processes

➢ CEO 승 계계 획은 이사 회의 주요 책임 사안으 로 인 식되 는데 이는 대 부분의 경우

최고경영자(CEO)가 회사의 대리인으로 인식되어, 필연적으로 회사의 전략적 방향, 운영 및

평판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임

➢ CEO 승계실패로 인한 비용과 CEO 교체율의 급격한 상승 추세를 고려하면, 계획된 혹은 예상치

못한 리더십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견고하고 공식화된 프로세스와 실무관행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함

➢ 본 보고서는 102개 상장법인을 대표하는 기업 거버넌스 협회(Society for Corporate

Governance)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베이 결과에 기반함

➢ 서베이 주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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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가 보유한 승계계획은 무엇입니까?

• 응답자의 67%는 계획된 퇴임을 대비한 CEO 승계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80%는

예상치 못한 퇴임을 대비한 CEO 승계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CEO 승계계획이 공식화/문서화되어 있습니까?

• 대부분의 회사는 공식화 또는 문서화된 계획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퇴임에 대한 계획은

대형 및 중형 상장법인 각각 72%, 90% 보유한데 비해 계획된 퇴임에 대한 승계계획은 대형 및

중형 상장법인 각각 53%, 55% 보유하는 것으로 조사됨

3. 다음 중 (긴급상황이 아닌) 계획된 CEO 승계계획에 포함된 사항은 무엇입니까?

• 대다수의응답자는 ‘조직내부자를잠재적CEO후임자로지명’및‘이사회·위원회에대한절차’가포함된다고응답

• 응답자의 거의 절반은 ‘내부 후보자를 위한 전문성 개발, 준비계획 ‘및 ‘후보자 기준’을 포함한다고 응답

4. CEO 승계계획이 이사회 및 담당 위원회에서 얼마나 자주 검토됩니까? 

• 응답자의 72%는 CEO 승계계획이 연 1회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다고 응답

5. 귀사의 CEO 승계계획에 대한 주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응답자의 56%는 이사회가 CEO 승계계획에 대한 주요 책임을 담당한다고 응답

6. CEO, 이사회 및/또는 담당 위원회가 CEO 승계계획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CEO, 이사회, 위원회 및 기타 경영진의 참여 수준은 시가총액별로 다르며, 참여방법으로 계획

수립·검토·승인, 후보자 프로필 발굴, 후보자 식별·인터뷰, 후임자 및 서치펌 선정 등이 있음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center-for-corporate-governance/2023/kr_us-dec-board-practices-quarterly-vf.pdf


➢ 딜로이트 글로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정은 경영진들 사이에서 최대 우려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정 리스크를 발견하고 평가하는 9가지 방법’을 소개함
* 다양한 산업분야의 임원 73명의 의견 수록

• 부정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우려사항은 ‘윤리·컴플라이언스 규정 위반 행위’(76%)’, ‘법규

미준수(70%)’ 및 ‘도난·횡령(51%)’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상당수는 ‘부인문화(Denial Culture)’ 즉, ‘자신의 조직에서는 부정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을 부정 리스크 관리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목함

• 리더들은 전략적인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견고한 ‘부정 리스크 평가 (Fraud Risk

Assessment, FRA)’ 를 개발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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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1

체크리스트 방식의 절차나 재무보고 통제에만 집중하는 한정된 노력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부정 리스크 평가를 수행함

2
‘부인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직원·이해관계자 교육을 통해 부정 리스크와 회사의

부정 예방·적발·조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

3 부정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에는 적절하고 충분한 인력이 참여하도록 함

4
기업의 전반적인 부정 리스크 평가의 일환으로 부정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 산업

내 사례 및 최신 동향을 고려함

5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정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를 선제적으로 식별함

6 부정 리스크 식별 시 다양한 부정계획과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통제효과를 테스트함

7 부정 리스크 평가를 통해 부정행위를 통제하고 대응계획을 실행함

8 주기적으로 평가를 재검토하여 내·외부요인에 대응함

9 결과를 경영진 및 지배기구에 효과적으로 전달함

https://deloitte.wsj.com/riskandcompliance/9-steps-to-help-uncover-assess-internal-fraud-risk-6edb476c


➢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어 공포일인 12월 19일(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 이번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지정감사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지난 6월에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른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것임

➢ 개정된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의 주요내용

QR 코드

1.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 5년 유예

• 코로나19 상황 및 최근의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비용이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5년 연기함
(자산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4년 → ’29년, 자산 5천억원 미만: ’25년 → ’30년)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당초 계획대로 금년부터 도입하였음

2.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 폐지

• ‘투자주의환기종목’은 회계부정 발생가능성과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음에도 직권지정사유가 되어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고려함

• 직권지정사유로서 ‘관리 종목 지정’은 유지되어 투자자 보호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을 사유로 ‘24회계연도에 이미 감사인 지정 통지가 되었더라도
해당 지정 효력은 상실함

3.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 중립성 강화

•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 위원 규모를 축소(4명→3명)하고 추천기관을
금감원으로 변경함

• 이는 공인회계사회장이 위촉한 위원과 금감원 인원만으로 회의 개최 및 결의 가능*하다는 기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임

* 심의위원회는 전체 2/3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4. 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중립적 분쟁조정기구로 활용

•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되어 있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및 조정업무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로 일원화하고 부당행위를 한 지정감사인이 조정 거부 시 지정취소 건의까지 가능

5. 거래소의 자산 1천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용역 지원

• 자산 1천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경우, 감사인이 외부기간을 통한 공정가치 평가 요구, 기업이
선정한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감사인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음

• 소규모 상장사가 요청시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 평가기관 풀(Pool)내에서 선택권을 보장하되,
감사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

6. 회계감독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 재무제표 심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자료제출
거부 시 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심사제도 보완 및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단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부과형평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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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8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금융사

임원은 소관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

➢ 관련 규율이 ‘형식·절차적 의무’로 인식될 뿐, 실무부서 관리자와 직원들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금번 개정으로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자 함

➢ 금번 개정으로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나고 금융사의 책임성이 제고됨에

따라 금융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됨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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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

•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화 함으로써
금융사가 스스로 경영여건 변화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들의 책임감을 제고하려는 목적임

• 금융사 대표이사(CEO)가 책무의 중복·공백·누락없이 마련해야 하며, 작성된 책무구조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금융사는 임원이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한
전문성·정직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도 부담함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소관업무에 대해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등을 상시점검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함

• 특히,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여되며, 금융사 내부통제의 원활한 작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이사회내부통제역할명확화

•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역할이 명확화 됨에
따라 지배구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

관리의무위반시 제재및면책기준

•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내부통제기준마련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신분 제재를

부과하나, 평소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임원은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

• 금융당국은 금융업과 함께 상당한 주의 여부 판단을 위한 모범사례 전파 등 소통을 지속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임

<표1>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점
은행 금융지주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전체 전체
자산총액 5조 이상

운용자산 20조 이상
종합투자회사

자산총액
5조 이상

자산총액
5조 이상

자산총액
7천억원 이상

자산총액 5조 미만
운용자산 20조 미만

자산총액
5조원 미만

자산총액
5조 미만

자산총액
7천억원 미만

1단계(법 시행후 6개월전까지 제출)→ 2단계 (1년)→ 3단계(5년이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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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31일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은 국내 기업의 배당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함

• 상법 유권해석·기업별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결산배당시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12월 결산 상장사(유가·코스닥) 2,267사 중 636사(28.1%)가 정관 정비를 완료하여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동 상장사들은 개정된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다운로드

QR 코드

<표1> 12월 결산 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 관련 정관정비* 현황

유가 코스닥 합계

전체 정관정비 비율 전체 정관정비 비율 전체 정관정비 비율

780 185 23.7 1,487 451 30.3 2,267 636 28.1

* ① ‘23년 정기주총에서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한 회사 및
② 기존 정관을 활용하여 배당절차 개선이 가능한 회사를 합산한 수치

(단위: 사, %)

➢ 이미 정관 정비를 마친 기업들은 ‘23년 결산시부터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것이 권고되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정관개정 등을 통해

‘先배당액 확정, 後배당기준일 지정’에 동참할 것이 당부됨

➢ 향후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하여 안내할 예정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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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오류수정 관련 기업회계기준서(제1008호)에서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공시지침이 없어 기업별 공시방식이 다양하고 미비한 경우 등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은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함

➢ 정보이용자들은 전기오류 발생원인에 대한 이해 및 편의성이 증대되고, 기업들은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모범사례 주요 내용

8

* ① ‘23년 정기주총에서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한 회사 및
② 기존 정관을 활용하여 배당절차 개선이 가능한 회사를 합산한 수치

➢ ’23사업연도부터 기업이 전기오류수정 모범사례를 활용하여 주석공시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내용을 안내하고 모범사례를 작성지침에 반영하여 기업이 참고토록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다운로드

QR 코드
1. 전기오류의 성격 관련 기재사항 구체화

• 공시의무가 있는 전기오류의 성격을 기재하지 않거나, 오류 발생 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어 기업이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음

• 전기오류의 성격을재무제표주석에상세히공시할수있도록아래항목별로구분된표준서식을마련함

오류 계정과목 오류로 인해 영향받는 재무제표 계정과목 공시, 오류 발생 경위와 연관 계정과목 모두 기재

발생 경위 오류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의 구체적 기재, 유형이 다른 경우 항목별로 구분 기재

오류의 내용
오류수정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 구성요소(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별로 구분 공시 및
각 사업연도의 영향 구분 기재

관련 기준서 오류 발생 계정과목 관련하여 연관된 기준서 및 문단 공시

2. 여러 유형의 오류수정 항목에 대한 금액적 효과 구분 표시

• 일부 기업들은 여러 유형의 오류수정 금액적 효과(영향)를 구분 표시하지 않고 합산 공시하여 유형별

세부 수정금액 파악이 곤란함

• 전기오류항목이여러유형일경우각전기오류항목에대한금액적효과를구분표시 (㉮,㉯등) 토록개선함

- 금액적 효과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합산하여표시 가능하나전기 오류의 성격은 모두 각각 기술 필요

- 관련 수정금액은 오류수정의 영향을 받는 계정과목별 금액을 기재하며, 여러 유형의 오류
발생시 각각 구분(㉮,㉯등) 하여 기재 필요

3. 오류수정으로영향을받는관련주석번호연계표시

• 재무제표 재작성시 연계된 다른 주석도 수정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거나, 재작성

사실만 공시하여 이해도가 저하됨

• 재무제표 재작성에 따라 다른 관련 주석이 수정될 경우 해당 주석번호를 각 계정과목별로

공시하도록 모범사례 서식에 추가함

- 관련주석은 오류수정의 영향을 받는 재작성된 계정과목과 관련된 주석번호를 서식에 표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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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업권에서 지속적인 거액의 금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41개 보험회사의

감사·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함(11.28)

➢ ’18년 이후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금융사고는 연평균 14.5건, 88.5억원으로 보험설계사 또는

직원이 보험료, 보험계약대출금 등을 횡령·유용하는 소액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다운로드

QR 코드

<표1> 보험회사 금융사고 보고 현황(’18년~’23.06)

(단위: 건, 억원)

구분 ’18 ‘19 ‘20 ‘21 ‘22 ’23 상반기 합계 연평균

생보사
건수 9 8 10 7 4 2 40 7.3

금액 25.6 8.4 21.5 9.5 2.6 2.1 69.6 12.7

손보사
건수 7 7 9 10 5 2 40 7.3

금액 9.7 256.3 122.4 18.0 10.8 0.2 417.4 75.9

합계
건수 16 15 19 17 9 4 80 14.5

금액 35.3 264.7 143.9 27.5 13.4 2.3 487.0 88.5

➢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력은 총직원의 0.8%이고, 이 중 전문인력*은 72.0% 수준임
* 법률(19.4%), 재무·투자(14.1%), IT(4.6%) 등

• 준법감시업무에서 일부 회사는 현업부서의 내부통제 자가점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미흡사항에대하여제도개선등의조치가이루어지지않는등문제점이확인됨

➢ 금융감독원은 다음의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하였고, 향후 위법행위 방조,

은폐, 내부통제 업무 소홀시 감사, 준법감사인 등의 책임을 강화할 예정임

준법감시인력의 전문성 및 역할 강화

• 회사특성, 규모 등을 감안하여 준법감시 담당(전문) 인력 비율을 업계 등 논의 통해 정하고 단계적 추진

• 현업부서 자가점검에 대해 연 1회 이상 현장점검 병행, 내부통제 미준수시 페널티 부여, 개선요구 절차 마련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

순환근무 대상과 예외 기준을 내규에 명확히 정하고 장기근무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체계 강화

명령휴가 대상·점검방법을 내규에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내부고발 신고의무위반시 조치의 합리적 개선 및 내부고발의 건설적인 활성화를 위한 내부통제 문화 조성

예방지침 직급,업무별 역할·책임 체계화, 사고원인분석·재발방지대책 포함 금융사고 예방지침 마련 의무화

➢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개선 필요사항을 안내하여 사고 유발요인을 자체점검하고 취약사항은

신속 개선토록 조치하는 한편, 내부통제 개선 TF를 구성하여 보험업권에 맞는 사고예방

모범규준을 ‘24년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임
9

https://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08c89e1da7334ba9a41c9e349397e586&fileSn=2&bbsId=


QR 코드

➢ 금융감독원은 ‘22년도 지적사례 18건을 공개함으로써 K-IFRS 시행 이후 12년간(’11년~’22년)

지적사례 총 141건을 공개함*

*금년부터는 감리 지적사례 뿐 아니라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오류 등 재무제표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례도 포함하여 공개

• ‘22년도 심사·감리 지적사례에서는 매출 허위·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3건),

투자주식 평가 오류(4건),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과대(허위) 계상(3건),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2건) 등으로 구성됨

다운로드

별첨

공개 시기 ’23.11월 ’22.6월 ’21.12월 ’21.6월 ’20.8월 ’19.12월 합계

공개 대상 연도 ‘22년 ‘21년 ’11년~‘14년 ‘20년 ’15년~‘17년’18년~’19년’11년~’22년

지
적
유
형

매출·매출원가 3 4 4 5 12 4 32

투자주식 4 3 4 5 6 4 26

재고, 유·무형자산 3 3 - 1 5 7 19

기타자산 부채 5 2 8 2 5 7 29

주석미기재 등 3 3 11 2 9 7 35

공개사례 수(합계) 18 15 27 15 37 29 141

<표1>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
(단위: 건)

구분 내용

매출·매출원가
• A사는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한 후에도 동 제품에 대한 위험과

보상을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제품을 관리·통제하고 있었음에도,
판매한 시점이 아닌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한 시점에 매출을 인식

재고자산
• B사는 판매 목적 의약품 중 특허권 분쟁 및 식약처의 성분 변경 허가

과정에서 법적 유효기간 경과로 판매가 불가능해짐에도 , 관련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아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 C사는 보고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행사가능한 조기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에 대해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상환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유동부채가 아닌
비유동부채로 분류

이연법인세부채
• D사는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배당·처분·청산에

의한 소멸시점 통제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연법인세부채를 미인식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 E사는 거래처인 F사가 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甲과 가까운
가족(乙) 및 회사 임원(丙)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에도, F사와의 매입·매출 등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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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예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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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ESG기준원은 11월 24일, 한국거래소에서 ‘2023년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함

• ESG기준위원회는 ESG 평가결과 상위기업에 해당하는 ‘우수기업 등의 후보기업’ 중 심의를 거쳐 ESG

개선·활동에우수한성과를보인기업을'한국ESG기준원우수기업‘으로최종선정함

➢ 지배구조 우수기업 부문 및 선정사유는 다음과 같음

대상

최우수

우수

구분 회사명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사유

일반
상장사

㈜케이티앤지

건전한 이사회 운영을 바탕으로 이사회 중심 경영 선도

• 이사회가 회사 전략 수립과 실행에 적극 관여하며 견제·감독기능 충실히 이행
• 지배구조위원회를 설치하여 최고경영자 승계계획을 수립, 정기적인 후보군 관리

SK
디앤디㈜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 관행 수립

• 이사회·개별 사외이사 평가 실시, 지배구조 정보공개 확대 등
• 보상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으로 경영성과와 연동된 이사 보수 지급을 위해 노력

씨제이
프레시웨이㈜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시장 내 우수 지배구조 관행 선도

• 시장·자산규모 대비 선도적으로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 다양성 제고
• 사외이사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및 이사회 전문성 제고 노력

㈜삼표시멘트

이사회 운영 관행 개선, 지배구조 정보 공개 확대 등 기업지배구조 전반 개선

• 이사회 평가 도입, 적극적인 정보공개 노력 (ESG 등급 등 홈페이지공개)

• 이사회 승계관행 개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사외이사후보군 관리 등)

금융사

신한라이프
생명보험㈜

전문성이높은이사회, 지주회사와의 조화를통해지속가능경영체계를 효과적으로 유인

• 지주사·자회사 이사회 간 적절한 역할분배를 통해 그룹사 간 조화의 균형 구축
• 체계적·효율적인 ESG거버넌스 확립 및 효과적인 ESG 경영활동 관리감독

현대
캐피탈㈜

건전한 이사회 활동과 이사회 중심의 내부통제체계 운영

• 이사회 활동·교육, 사외이사 지원개선 등 건전한 이사회 운영관행 유지
• 감사위원회·내부통제기구의 독립성 등 건전한 내부통제 운영

㈜KB
국민카드

효과적인 ESG 경영활동을 위한 ESG 거버넌스 정비 노력

• 기후변화리스크를경영전략·내부통제에체계적반영위한이사회와경영진의노력
• ESG성과지표 마련 등 지속가능경영을 유인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

다운로드

QR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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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감리 1·2국) 미추진 기업에 대한 심사·감리 역량 집중 및 회계처리 적정성을 집중 점검 예정임

➢ (조사1~3국) 신사업 추진 발표 이후 사업진행이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

점검 및 필요시 철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공시심사실) 미추진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거 발표한 신사업

진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정확히 작성되도록 하는 등 중점 심사할 예정임

➢ 금융감독원이 ‘23년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신사업 추진현황 실태분석을 실시(‘23.11월)한

결과 2차전지 등 주요 7개 테마업종*을 신규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 233사 중 절반

이상인 129사(55%)가 현재까지 관련 사업 추진현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① 메타버스, ② 가상화폐·NFT, ③ 2차전지, ④ 인공지능, ⑤ 로봇, ⑥ 신재생에너지, ⑦ 코로나

➢ 미추진 기업(129사)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성

다운로드

QR 코드

구분 내용

회계처리
부적정

• 미추진 기업은 다년간 영업손실 및 자본잠식, 최대주주 변경 등으로
재무·경영 안정성이 낮으며, 횡령·감사의견거절 등으로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등 투자 고위험 종목이 다수를 차지

- 이러한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해지, 상장폐지 모면 등을 위해
부적절한 회계처리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상황

불공정거래
의심사례

• 신사업 추진 발표 이후 대주주 관련자가 CB전환·주식 매도 등의
부정거래 혐의 의심 기업이 일부 발견

• 그 외 기업도 역량, 타당성 등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보여주기식 신사업
추진을 발표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불공정거래 연계 개연성도 상존

상습
공시위반 전력

• 미추진 기업 중 공시위반 제재 이력*이 있는 기업이 25%(31사)이며,

신사업 진행경과 기재 관련 ’23년 반기보고서 중점 점검에서도 기재
미흡 회사 비율이 65%(84사)에 이르는 등 공시 충실도가 크게 부족

* 과징금, 과태료, 경고, 증권발행제한조치 등

빈번한
자금조달

• 신사업 추진 발표 전·후 과정에서 유상증자 및 CB발행을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한 기업은 ’21년~’23년 6월말 기준 전체의 74%(95사)임

• 자금조달 규모는 평균 496억원(횟수: 평균 4회, 주로 사모)으로 상장사
전체 평균(254억원, 0.9회)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며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음에도 신사업 추진 명목으로 자금조달 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적 유용할 우려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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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기술발달, 회계와 IT기술의 융합 등으로 기업의 재무 보고와 외부감사 환경이 급속

히 변화하면서, 회계법인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외부감사에 활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함

• 디지털 기술이 감사목적에 맞게 활용될 경우 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험이 높은 부문

에 감사노력을 집중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됨

• 다만, 국내 활용수준은 초기단계*로 아직까지 기업을 포함한 외부감사 관련자들의 디지털

감사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 Big4 등 일부 회계법인은 글로벌·자체개발 툴을 사용중이나, 외부감사에 직접적인 사용률은 낮은 상황

➢ 디지털 기술 활용에 따라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순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

여 회계법인·한공회·기업·학계 등과 T/F를 구성하고 주요이슈를 논의함

➢ 주요 논의과제

다운로드

QR 코드

➢ 금융감독원은 초기단계인 디지털 감사기술이 활성화되어 감사품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T/F를

실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금융위원회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1. 현황·영향분석 및 감독이슈 점검

현황 및
영향분석

• 국내 회계법인이 현재 활용하는 디지털 기술 현황 및 글로벌회계법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사례 분석

•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신뢰성 검증
• 외부감사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디지털 기술의 알고리즘과 해당

알고리즘의 적합성 검증 방법·절차 검토

대용량 데이터
공유 및 보안

• 디지털 감사에 필요한 기업정보의 감사인 공유 시스템 마련 및 이에
따른 데이터 보안 방안

감사절차
변화

• 감사증거 및 감사 과정 등에 중요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회계감사기준
및 품질관리기준 등 개정 필요사항 검토

* 수집하는 감사증거의 형태, 감사증거 검증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범위 등

2.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지원 방안 마련

회계법인간
격차 해소

• 대형과 중소형 회계법인의 디지털 감사기술 활용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중소형 회계법인 지원방안 등 마련

전문인력 • 디지털 감사기술을 이해·적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방안

비용부담측면 • 디지털 감사툴의 개발·유지비용에 대한 부담주체·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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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S17에 커진 불확실성…올해 보험사 M&A ‘0건’ [이투데이]

• 토종 OTT 플랫폼 티빙 웨이브 합친다···국내 시장 M&A 급물살 타나 [서울경제]

• 제약사, M&A로 ‘사업다각화‘··· 오너 위기 돌파 ‘시험대‘ [뉴스토마토] 

• 의지 가득했던 금융지주 M&A···결국 올해도 빈손으로 마무리 [뉴스투데이]

• 공개매수 목적, 적대적 M&A 쑥 늘었다 [화이트페이퍼] 

• 아모레퍼시픽-LG 생활건강, M&A로 해외 사업 돌파구 모색 [여성소비자신문]

• “전자 주주총회 도입”···법무부 상법개정안 국회 제출 [뉴시스]

• 금융위 “ESG 공시기준, 내년 1분기 중 구체화… ‘기후‘ 우선 검토” [세계일보] 

• 금융사고에 CEO 책임 묻는다…’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이코노미스트]

• 보험사 손해사정업무 50% 이상 위탁하면 이사회 보고한다 [파이낸셜 뉴스]

• 금감원, 스팩 고평가 우려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서울파이낸스]

• 금융당국, 이번엔 보험사 불러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하라“ [중앙일보]

• 금감원, “불법공매도 내부통제 시스템, 기관 스스로 갖춰야“ [파이낸셜 뉴스]

• 보험사 금융사고 대책 여전히 미흡 금감원 “준법감시 강화해야“ [뉴시스]

• 금감원,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8건 공개 [한국세정신문] 

• 실체 없는 신사업 내세운 기업들…금감원, 분식회계 여부 심사 [힌겨레]

• 내년 자본시장 화두는 ‘내부통제‘···금융당국 잇단 경고에 증권사 긴장 [아시아경제]

• “코인 시세 조종과 불공정 거래 막는다“ 금감원, 가상자산 전담조직 신설 [블록미디어]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금감원, 전기오류수정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편의성 회계 투명성 제고 기대” [이투데이]

• 이복현 “투명성 잃으면 회사 잃을 수 있단 맘으로 자산운용사 운용해야“ [뉴시스1] 

• 노조 91% ‘회계 공시‘ 참여… 투명성 강화 [세계일보]

• 한국감사인연합회, 7일 제5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 개최 [이데일리] 

•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ESG 공시는 세계적 추세…선제적 인프라 구축 필요“ [조선비즈]

• 회계 투명성 높인다…금감원, 내달 1일 설명회 [이데일리]

• 금감원, 전기오류수정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편의성 회계 투명성 제고 기대” [이투데이]

• 이복현, “투명성 잃으면 회사 잃을 수 있단 맘으로 자산운용사 운용해야“ [뉴시스1] 

• 노조 91% 회계 공시 참여… 투명성 강화 [세계일보]

• 한국감사인연합회, 7일 제5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 개최 [이데일리] 

•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ESG 공시는 세계적 추세…선제적 인프라 구축 필요“ [조선비즈]

• 회계 투명성 높인다…금감원, 내달 1일 설명회 [이데일리]

• 금융당국, 이번엔 보험사 불러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하라“ [중앙일보]

• 금감원, “불법공매도 내부통제 시스템, 기관 스스로 갖춰야“ [파이낸셜 뉴스]

• 보험사 금융사고 대책 여전히 미흡, 금감원 “준법감시 강화해야“ [뉴시스]

• 금감원,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8건 공개 [한국세정신문] 

• 실체 없는 신사업 내세운 기업들…금감원, 분식회계 여부 심사 [힌겨레]

• 내년 자본시장 화두는 ‘내부통제‘···금융당국 잇단 경고에 증권사 긴장 [아시아경제]

• “코인 시세 조종과 불공정 거래 막는다“ 금감원, 가상자산 전담조직 신설 [블록미디어]  

• “전자 주주총회 도입”···법무부 상법개정안 국회 제출 [뉴시스]

• 금융위 “ESG 공시기준, 내년 1분기 중 구체화… 기후 우선 검토” [세계일보] 

• 금융사고에 CEO 책임 묻는다…’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이코노미스트]

• 보험사 손해사정업무 50% 이상 위탁하면 이사회 보고한다 [파이낸셜 뉴스]

• 금감원, 스팩 고평가 우려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서울파이낸스]

• IFRS17에 커진 불확실성…올해 보험사 M&A ‘0건’ [이투데이]

• 토종 OTT 플랫폼 티빙 웨이브 합친다···국내 시장 M&A 급물살 타나 [서울경제]

• 제약사, M&A로 사업다각화··· 오너 위기 돌파 시험대 [뉴스토마토] 

• 의지 가득했던 금융지주 M&A···결국 올해도 빈손으로 마무리 [뉴스투데이]

• 공개매수 목적, 적대적 M&A 쑥 늘었다 [화이트페이퍼] 

• 아모레퍼시픽-LG 생활건강, M&A로 해외 사업 돌파구 모색 [여성소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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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기업지배기구인사이트 제4호,  금융사책무구조도, “개선안마련해야“[조세일보]

• 딜로이트안진, 콜로세움과초연결물류망구축협력 [매일경제]

• “CBAM에 대응하려면”···딜로이트 안진, 전담팀 출범 [파이낸셜뉴스]

•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안진·어피너티 대법 무죄 확정 [한국경제]

• 딜로이트, “2024년AI 반도체시장규모400억달러이를것” [IT조선]

• 한국딜로이트그룹, ‘COP28 어젠다’국문리포트발간 [클로벌이코노믹]

• 딜로이트안진, 코트라와국내소부장대상 ‘글로벌공급망포럼‘ 성료… [메트로신문]]

• 코스피 상장사 주주권리 보장 여전히 ‘미흡‘ [비즈워치]

• SK 최태원 회장, 의사결정 위한 이사회의 균형적 경영감독 체제 강조 [위클리피플]

• 노르웨이, 상장사 이사회 여성 비율 40% 이상…”법으로 의무화“ [머니투데이]

• “이사회석은 필수“…경영참여형 투자 늘리는 글로벌 VC [이데일리]

•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 예정..CEO 선임절차 논의 [민주신문]

• 태광그룹, 환경경영·사회적 책임경영·이사회 중심 경영 힘쓴다 [SR타임스]

• 반복되는 사이버공격… 이사회 차원의 인식 개선 필요 [딜라이트닷넷]

• 코스피 상장사, 올해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62.3% [뉴시스]

• “지배구조 선진화 위한 결단”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현대 EV이사회 의장 사임 [이코노믹리뷰]

• “연성규범 통한 지배구조 개선···가이드라인·모범규준 점검 필요” [쿠키뉴스]

• “지배구조 정상화“ vs “적대적 M&A”···MBK가 부른 ‘행동주의 논쟁‘ [문화일보]

• 창립 10년 빗썸 IPO 추진···수수료 제로, 지배구조 개선, 내부통제 강화 나선다 [중앙일보]

• ‘연내 상장 불발‘ 11번가, 지배구조 바뀔까 [시사위크]

• 초록뱀미디어 최대주주, 지분 공개매각 결정…”지배구조 개선” [연합뉴스]

• 농심, ‘사외이사 리스크 일단락’ 지배구조 두 계단 상승 [더벨] 

• 주주제안 이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 뚜렷 [내일신문] 

• 중흥그룹 핵심 중흥토건 지배구조 정리 박차 [뉴스웨이]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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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구조 정상화 vs 적대적 M&A···MBK가 부른 ‘행동주의 논쟁‘ [문화일보]

• 창립 10년 빗썸 IPO 추진···수수료 제로, 지배구조 개선, 내부통제 강화 나선다 [중앙일보]

• 연내 상장 불발, 11번가, 지배구조 바뀔까 [시사위크]

• 초록뱀미디어 최대주주, 지분 공개매각 결정…지배구조 개선 [연합뉴스]

• 농심, ‘사외이사 리스크 일단락’ 지배구조 두 계단 상승 [더벨] 

• 주주제안 이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 뚜렷 [내일신문] 

• 중흥그룹 핵심 중흥토건 지배구조 정리 박차 [뉴스웨이]

• 코스피 상장사 주주권리 보장 여전히 미흡 [비즈워치]

• SK 최태원 회장, 의사결정 위한 이사회의 균형적 경영감독 체제 강조 [위클리피플]

• 노르웨이, 상장사 이사회 여성 비율 40% 이상…법으로 의무화 [머니투데이]

• “이사회석은 필수“…경영참여형 투자 늘리는 글로벌 VC [이데일리]

•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 예정..CEO 선임절차 논의 [민주신문]

• 태광그룹, 환경경영·사회적 책임경영·이사회 중심 경영 힘쓴다 [SR타임스]

• 반복되는 사이버공격… 이사회 차원의 인식 개선 필요 [딜라이트닷넷]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기업지배기구인사이트 제4호’  발간,  금융사책무구조도, “개선안마련해야“[조세일보]

• 딜로이트 안진, 콜로세움과 초연결 물류망 구축 협력 [매일경제]

• “CBAM에 대응하려면”···딜로이트 안진, 전담팀 출범 [파이낸셜뉴스]

•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안진·어피너티 대법 무죄 확정 [한국경제]

• 딜로이트, “2024년 AI 반도체 시장규모 400억 달러 이를 것” [IT 조선]

• 한국 딜로이트 그룹, ‘COP28 어젠다’ 국문 리포트 발간 [클로벌이코노믹]

• 딜로이트안진, 코트라와국내소부장대상 ‘글로벌공급망포럼‘ 성료… [메트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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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이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지난 11월 30일,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제 4호(계간지)를

발간하였으며, 금번 4회차 발간으로 간행 1주년을 맞이함

• 전문가 기고 섹션은 유승원 고려대 교수의 ‘신외부감사법 시행의 역할과 평가’를, 장정애

아주대 교수의 ‘이사의 회사 기회 및 자산 유용금지 의무’ 관련 칼럼을 수록하였으며, 한국

딜로이트 그룹 김세정 시니어 매니저가 다룬 최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금융권의 관심이 한층 높아진 책무구조도 관련 주제를 수록함

• CCG 아젠다 섹션은 감사(위원회 )의 '부정조사 및 보고의무 '를 주제로 기업의

부정조사·대응 발생 빈도는 높지 않으나 발생시 지속가능경영에 치명적 영향이 있을 수

있어 감사(위원회)의 사전예방 차원의 절차수립과 성실한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함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은 “본 보고서가 널리 알려져 국내 기업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저평가된 국내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성심껏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QR 코드

카드뉴스

다운로드

구분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제 4호 목차

Ⅰ. 전문가 기고

① 신외부감사법 시행의 역할과 평가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유승원 교수

② 이사의 회사 기회 및 자산 유용금지 의무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자문위원·아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정애교수

③ 금융사 책무구조도 개요 및 내부통제 방향

- 한국 딜로이트 그룹 리스크자문본부 김세정 Senior Manager

Ⅱ. CCG 아젠다
① 이사회와 전환 이니셔티브 : 전략은 시작에 불과하다

② 부정조사 및 보고의무

Ⅲ. 데이터 포인트 ① KOSPI 200 FY2021-2022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 현황

Ⅳ. 주요 규제 동향

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② 신사업 진행상황 공시 점검 및 사업진행 실태분석 결과

③ 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보고기준과지정감사인의산업전문성기준등마련

Ⅴ. FAQ 
① 금융사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② 사외이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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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세

일시
2023년 12월 19일 (화)

오후 14:00 ~ 16:10

장소 상장회사회관 대강당(지하1층)

상세과정

• 1강좌(30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연결 내부회계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Scoping)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오현경 금융감독원 조사역)

• 2강좌(40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관련 실무 서식 및 모범 통제

활동 사례 (정현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 3강좌(40분): 자금관련 부정사례 및 대응방안 (이승영 안진회계법인 수석위원)

개요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관련 모범규준이 이관되면서 새롭게 제정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등에 대한 주요 내용 소개와 자금관련

부정사례 및 대응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상장회사 실무담당자 등의 이해도

제고와 관련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명회 개최

강의자료 • 설명회 종료 후 업로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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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다운

QR 코드

https://www.klca.or.kr/sub/seminar/application.asp?rWork=TblRead&rNo=2602


QR 코드

구분 설명

마감일 2023년 12월 21일(목)까지

접수처 학회 이메일 (kaa363@chol.com / kaa363@naver.com)

추천방법
• 후보자 추천서 (각기 다른 국내대학 현직 교수 3인 이상의 추천 필요)

• 이력서를 학회 이메일로 제출

지원분야

• 안진 학술상 Honors Award(공로상)

− ‘회계투명성 확보‘ 또는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유관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우수하고, 향후에도 해당 분야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진 학자

• 안진 학술상 Emerging Scholar Award(신진학자상)

− 박사학위 수여일이 선발공고일까지 5년 이내인 학자 중 ‘회계투명성

확보‘ 또는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유관 분야에서 최근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향후에도 해당 분야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진학자

선정절차
• 선정위원회 회의에서 Honors Award(공로상) 분야 1인

• Emerging Scholar Award(신진학자상) 분야 1인 선정

개요

• 한국회계학회는 딜로이트 안진 후원으로 올해부터 새로이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이하 안진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고자 함

• ’23년 12월 4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안진 학술상“ 선정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규정을 참조하시어 취지에 맞는 훌륭한 분을 추천 또는 직접

지원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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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보기

mailto:kaa363@chol.com
mailto:kaa363@naver.com


구분 상세

일시 2024년 1월 11일 (목) 오전 1:00

장소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 다시보기를 원하시는 경우 문의 바랍니다.

패널 • 비즈니스 리더 및 경제학자

개요

• 지난해 미국 경제는 완만한 성장, 인플레이션 압력, 계속되는 금리 인상을
경험함에 따라 2024년 미국 경제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지, 이것이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의할 예정임

• 미국 내외에 거점을 둔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 이사회는 2024년을
앞두고 어떤 정보와 지식을 갖춰야 하는지, 다가오는 미국 대통령 예비선거와
총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하고자 함

신청하기

QR 코드

구분 상세

일시 2024년 2월 8일 (목) 오전 1:00

장소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 다시보기를 원하시는 경우 문의 바랍니다.

패널 • 비즈니스 리더 및 기술 전문가

개요

• 생성형 AI가 기존 AI 접근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선도 기업들이 혁신과 경쟁력
증진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임

• ‘AI 확장과 윤리적 사용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 방법’은 오늘날 이사회의 큰 과제임

• 생성형 AI의 미래와 이사회가 이를 어떻게 최적으로 활용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논의할 예정임

신청하기

QR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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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eloitte.zoom.us/webinar/register/8416946269064/WN_utn_HJ-xRq6Geh-nsOKw5A#/registration
https://deloitte.zoom.us/webinar/register/9016952371094/WN_OEKqB-x8RjW7uZY298uCwA#/registration


동영상 보기

QR 코드

구분 설명

일시 상시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1.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의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3.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자의 역할, 책임

4. 제도도입으로 인한 지배기업의 영향

5. 제도도입으로 인한 종속기업의 영향

6. 요약

•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임직원 및 감사(위원회)를 위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동영상을 함께 제작하여 공개함

• 감사수준으로 강화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자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3년에 대비하여 기업의 성공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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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2.deloitte.com/kr/ko/pages/audit/articles/202111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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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안의 경영 산업 트렌드,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카카오채널
딜로이트는 항상 새로운 시각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인사이트 카카오채널과 모바일 앱에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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